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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 진행 현황 및 계획( ~ 4 / 19)
유 지 원

- 철제 오브제  

철제 오브제는 지난 학기 철제 소반 시리즈로 만든 장식대 중 하나로 남은 철들을 엮 

어 사슴과 같은 모양의 귀금속 거치대로 만든 것이다 지난 학기에 그리려고 제작한 다. 

양한 오브제 가운데 이 철제 오브제만이 반년 넘게 본인의 정물 대 위에 남아 그려지

고 있다 본인은 어떻게 이 철제 오브제가 남아있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. , 

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시도를 이번 학기의 총 주제로 정했다.

먼저 진행한 것은 이 오브제가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이미지는 자신 . 

의 소비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기호화에 애. 

쓴다고 느껴졌다 철제 오브제 또한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이것의 기호화 가. 

능 지점들을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철제 오브제의 기원인 예쁜 철판에 . 

대해 고려해 보았다 예쁘게 녹슨 한 철판이 본인의 지난학기 전반의 심상이었다 이걸. . 

로 철제 장식대를 만들면 좋겠다고 여겼고 또한 이 철판의 질감은 다른 재료의 오브제, 

들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.

또한 철제 오브제와 군인 친구 의 구성이 철제 오브제의 심상 혹은 아우라를 일반  < >

이미지화할 수 있는 연속 체계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이와 같은 긴 형상들은 철판의 속. 

성을 보여주기에 용이했다 그리고 이 구성이 사슴의 이미지를 가진 철제 오브제를 진짜 . 

사슴처럼 여기도록 길게 늘여 사슴성을 살려주고 있다고 본다,. . 철제 오브제의 친구들 

이 긴 오브제 형태로 즐비해 군중을 이룬다면 그 기원 대상이 무엇이던 간에 , 

그 이미지가 영속되게 해줄 것만 같은 믿음이 생긴다.

그리고 이제야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드로잉 일련과 글이다 이것들을 철제 오브제가 살아남을  . 

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다루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앞서 말한 다양한 오브제들 사이에서 꼭 이 . 

사물이 선택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이다 이 작업들 또한 철제 오브제의 기호. 

화 가능 부분을 중점으로 파생되는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본다 이 부분들이 철제 오브제의 존재 . 

전반에 기여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더 명확한 기호화 가능 부분들이 도. 

출된다면 이에 따라 진행 중인 회화 작업의 방향 또한 조금씩 바뀔 것으로 본다 글은 다 쓰고 . 

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작업의 또 다른 역할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 작업들이 회화 작업들 간의 공. 

백들을 메꿔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계획은 이렇다. . 

그냥 유화에 대한 이야기 - 

유화는 물성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감성을 만들어낸다 전통적이고 익숙한 감각 표현 매체이기에 재생산에 있어 . 

서 새로운 혹은 특수한 심상을 다루는 데 용이하다고 본다 본인은 이 철제 오브제 심상 재생산 과정에서 이 매. 

체를 사용해보고 결과에 따라 다음 작업의 매체를 결정하기로 했다.


